
•주일�예배
•섬김�예배
•수요�예배

주일�12:00�본당
주일�10:50�청소년부실
수요�20:00�본당

•주일학교예배
•청소년부예배
•청년부�예배

주일�12:00�별관
주일�12:00�별관
금요�20:00�본당

•키르기스탄(다니엘�P)

•코소보(S00)

•독일�쾰른(N00)

•케냐(L00)

•베트남(L00)

•타지키스탄(L00)

•마다가스카르(B00)

::�온라인�헌금�시�입력�항목�::

십일조����­�Zehnte

감사헌금�­�Dankopfer�

주일헌금�­�(Sonntags)�Kollekte

월정헌금�­�Monatskollekte�

선교헌금�­�Spende�f.�Mission�

건축헌금�­�Spende�f.�Kirchenbau

��제38권��15호��2023년�4월�9일��

인도자:�한성호�목사

※�표는�일어나서�예배를�드립니다.

04.09

04.16

04.23

04.30

�

이태성

김유진

신진욱

엄선형

신진욱

인혜진

장은준

황부원

이민성

한은희

박상기

조아름

4조,�인내

제육복음조

7조,�자비

김명섭조

6조,�양선

십일조

5조,�충성

누리조

1. 오늘은�부활주일입니다.�‘예수님이�부활하셨습니다‘

2. 광고�후�2부�순서로�성례식이(유아세례,�입교,�성찬식)�있습니다.�
(유아세례:�루이�트렌촉,�남노엘�/�입교:�이규연,�김나연,�장한나)

3. 점심�식사�후�3시부터�당회�및�팀장모임이�있습니다.

4. 4월과�5월�아비투어를�앞둔�자녀들을�위해�계속�기도해�주시기�
바랍니다.(배현수,�엄태원,�장요한,�김윤찬)

5. 주일학교�교사�세미나와�구역장�모임이�있습니다.(4월�30일�식사�후)

6. 원로회부�종교개혁지�탐방이�5월�4일-6일에�있습니다.�
(문의:�원로회부�배형만집사�/�인도:�홍근희집사)

7. 장년교육부에서�5월�가정의�달을�맞아�가정세미나가�있습니다.����
(일시�:�5월�7일�식사�후�/�대상�:�마인츠중앙교회�부부�/�
��주제�:�부부�소통의�기술�/�강사:�한성호목사,�박성미사모)

8. 2023년�심방을�시작합니다.�심방�시�음식은�준비하지�마시기�
바랍니다.

9. 2023년�성경필사�범위는�레위기와�마태복음입니다.
(기간:�7월�31일까지�/�문의�및�제출:�장년교육부�김호영집사)

10. ‘본문�중심의�욥기�읽기‘�특강이�매주�목요일�저녁�8시에�ZOOM으로�
진행됩니다.(강사:�구자용목사)

11. 토요새벽기도(오전�6시)가�매주�토요일에�본당에서�있습니다.

찬�������양 Lobpreis 찬양부

묵�������도 Eingangsgebet 다함께

찬�������송 Lobpreis� 160장 다함께

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함께

성시교독 Wechsellesung 133문 인도자

대표기도 Gebet 이태성�장로

봉�������헌 Kollekte 165장 다함께

성경봉독 Schriftlesung 요한복음�3:16 인도자

찬�������양 Lobpreis 부활하신�만왕의�왕 성가대

말씀선포 Predigt� 예수님의�죽음과�부활의�이유 한성호�목사

광�������고 Abkündigungen 인도자

1부

2부�

※

※

※

자원찬양 Lobpreis 기현서�집사

유아세례 Taufe 루이�트렌촉,�남노엘 인도자

말�������씀 Schriftlesung 로마서�6:4-5 인도자

입�������교 Konfirmation� 이규연,�김나연,�장한나 인도자

말�������씀 Schriftlesung 요한복음�3:5-8 인도자

성��찬��식 Abendmahl 인도자

찬�������송 Lobpreis� 229장 다함께

말�������씀 Schriftlesung 마태복음�26:26-28 인도자

분병/분잔 성찬위원

찬�������양 Schlusslied 주�하나님�독생자�예수 다함께

축복기도 Segen �한성호�목사

※

※



기도제목

1. 주의�사랑�안에�거하는�교회를�위해�영적�능력이�되는�기도의�불이�타오르게�하시고,�영과�진리로�

드리는�기쁨과�소망의�예배가�되게�하옵소서.

2. 교회를�떠났거나�교회가�낯선�사람들도�예배와�기도를�통해�그리스도를�만나는�기쁨이�회복되게�

하옵소서.

3. 아비투어를�보는�자녀들이�성령의�지혜와�총기로�충만하게�하옵소서�(배현수,�엄태원,�장요한,�김윤찬)

4. 자녀들과�성도들이�그리스도�안에서�강건한�능력을�갖게�하시고�견고한�믿음으로�세상을�이기는�

그리스도인의�삶을�살아내게�하옵소서.

5. 전쟁�가운데�있는�우크라아니와�지진으로�고통�가운데�있는�튀르키예와�시리아�국민들과�저들을�섬기는�

선교사님들�모두�부활의�소망으로�충만하게�하옵소서.

6. 선교사님의�삶을�지키시고�주의�말씀과�은혜로�복음전파에�충성할�수�있도록�건강주시고�모든�필요를�

채워�주옵소서.

성경이� 정의하는� 죄는� ‘하나님께� 합당한� 영광을� 돌리지� 아니하고� 하나님을� 떠난� 것에서� 비롯되어�

하나님을�반하는�마음,�태도,�행동’을�말합니다.

사람은�창조주�하나님의�영광을�위해�창조된�피조물입니다.�그럼에도�불구하고�하나님을�영화롭게도�

아니하고,�하나님께�감사하지도�아니하고,�미련한�마음에�생각이�허망해지고�어두워져�자기�자신이나�

돈,�명예,�쾌락�같은�다른�피조물을�높이기�위해�살아갑니다.�

이것이�바로�죄입니다.�하나님을�버리고�다른�것을�섬기는�것입니다.�

오늘,�당신은�무엇을�섬기고�있습니까?�하나님이�명하신�죄에서�돌이키십시오.

하나님이�죄라고�명하신�것을�우리가�죄가�아니라고�

할�수�없습니다.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-�R.C.�스프로울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
We�cannot�call�that�which�God�has�called�sin,�

not�sin.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-�R.C.�Sproul
초대교회에서는�부활절을�'파스카'(Πάσχα)로�불렀습니다.

이는�구약의�유월절(Passover)을�뜻하는�히브리어�'페사흐'(פַּסחָא)에서�나온�말입니다.

이는�구약의�초대�교인들이�예수�그리스도가�영원한�유월절�양으로서�우리를�위하여�구속�희생을�당한�

사실에�근거하여�구약의�유월절을�예수의�부활�기념일로�변용시켜�기념한데서�유래한�말입니다.

성경에서�알려주는�부활절은�무교절�다음에�오는�첫�번째�안식일�다음날인�일요일입니다.

오늘날�대부분의�교회에서는�춘분(春分)�당일�혹은�그�직후�보름달(滿⽉)�이후�첫�번째�일요일로�정하고�

있으며�보통�3월�22일부터�4월�25일�사이가�됩니다.(일부�동방�교회에서는�다른�기준을�사용)

부활절은�십자가에�매달려�죽은�예수�그리스도가�사흘(3일)�만에�부활했음을�기념하는�기독교의�가장�

중요한�축일이자�최대�명절입니다.

부활절의�중심�주제는�예수님의�죽으심과�다시�사심,�그리고�40일�후�승천과�50일�후�성령강림이라�할�수�

있습니다.

부활절�전�주일들을�제외한�40일�동안은�예수의�고난을�묵상하는�사순절이고,�특히�1주일�전은�고난�

주간으로�지켜지고�있습니다.

부활절에�대한�개신교회의�태도는�역사�속에서�변화도�있었습니다.

청교도주의적인�교파에서는�준수를�거부하기도�한�적이�있으나,�20세기에�들어와서는�많은�중요성이�

부여되어�부활절예배가�널리�행해지고�있습니다.

부활절과�관련된�풍습과�상징은�다양하게�나타났으며�부활절�달걀,�부활절�토끼,�부활절�백합�등은�각각�

새로운�삶,�풍요,�순수함을�나타냅니다.

흰옷은�새로운�생명을�나타낸다고�하여�부활절에�흰옷을�입기도�합니다.

그래서�일까요?�부활절의�색깔은�흰색입니다.

부활절을�맞아�흰�옷�입은�순결한�그리스도의�신부가�되어�부활의�기쁨에�함께�하는�모든�성도님들을�

사랑하고�축복합니다.

부활절(復活節,�Ostern,�Easter,�The�Day�of�Resurrection,�Πάσχα) 죄의�정의

로마서�5:8�우리가�아직�죄인�되었을�때에�그리스도께서�우리를�위하여�죽으심으로�하나님께서�우리에�대한�

자기의�사랑을�확증하셨느니라

Römer�5:8�Gott�aber�erweist�seine�Liebe�zu�uns�darin,�dass�Christus�für�uns�gestorben�ist,�als�wir�
noch�Sünder�waren.


